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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나비들 (Butterflies  c. 1910)

오딜롱 르동 (Odilon Redon 1840 - 1916)

(캔버스에 유채 73.9 cm x 54.9 cm 

뉴욕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지난 2주 정도 로스엔젤레스의 하늘은 무리 지어 날

아가는 나비들로 장관을 이루었다. 검은색과 오렌지

색 무늬의 나비들은 언뜻 보면 호랑나비 같이 보이는

데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 곤충학자 브

라이언 브라운에 따르면‘작은 멋쟁이 나비 (Painted 

Lady Butterfly)’라고 한다. 

로스엔젤레스 하늘을 가득 덮은‘작은 멋쟁이 나비’ 

들은 지난 겨울 충분한 강우량을 보였던 습한 날씨로 

인해 나비의 먹이인 식물들이 풍부해져 개체수가 불어

나 대폭 눈에 띄는 것이고, 남아메리카로부터 캘리포

니아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로 중에 로스엔젤

레스 상공을 날아간 것이라고 한다. 

하늘 가득 나비가 날아가던 날, 프랑스 상징파 화가 

오딜롱 르동의 그림‘나비들’을 찾아 보았다. 르동은 

무의식이나 꿈의 세계에 떠오른 듯한 환상적인 이미지

와 곱고 화려한 색채로 몽환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

는데‘나비들’그림 속에도 맑고 투명한 색채의 향연이 

펼쳐진다. 

화면의 밑바닥에는 깊이 물에 잠긴 듯이 보이는 어두

운 심연의 세계가 그려져 있다. 그 위에 나비의 애벌레

들이 그려져 있고, 그림의 중간부터 나비들은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하면서 화면 위 쪽 구름이 흘러가는 파

란 하늘에는 하얀 나비가 높이 날아 오른다.  

나비는 문학이나 미술에서 생명, 혹은 영혼을 상징한

다. 종교에서는 나비를 부활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며, 

다양한 문화에서 나비는 인내심, 변화, 희망 등 삶의 다

방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긴다. 무엇보다도 나비는 애

벌레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

오르듯‘변화’와‘초월’의 상징이다. 

나비가 상징하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그 상징성을 담아 나비를 

그린다면 르동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 화가는 별로 없

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지거나 

억눌러진 무의식의 수면 위로 조용히 떠 오르다 마침

내 높이 날아오르는 나비의 이미지가 참으로 곱고 영

롱하게 표현되었다.  

《김동백》  


